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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버스 보급 5000대 돌파
고정식 충전소 확보 어려워 난항 … 2만대 운행계획 수정 불가피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보겠다며 

2000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가까스로 5000대를 넘어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21일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5176대로 7월 초 5000대를 넘어

섰다.

서울이 1641대로 가장 많고 경기도(820대), 대구(544대), 인천(543대) 등이 뒤를 이었지만 전라남도는 단 한

대도 없고 강원도와 경상북도 각각 6대에 불과하다.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전국 도시지역 경유 시내버스 2만대를 모두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

지만 현재 추세로는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버스 2만대를 운행하려면 고정식 충전기도 2007년까지 400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확보된 것은 

142기 뿐이다.

도심에 고정식 충전소 입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지자 고정식 충전소에서 압축한 가스를 시내버스 차고지까

지 운반해주는 이동 충전 차량 96대도 당초 2004년 7월 말까지만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06년 6월말까지 2년간 더 운행하기로 임시조치를 취한 정도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간선버스는 모두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기로 했고 충청남도과 대전

시, 전라북도 등도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 폐차 기간이 다가온 시내버스는 의무적

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4년 하반기 중 천연가스 자동차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정해 버스 2만대 보급계획 기간을 연장

하는 대신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공공기관 보유 버스, 학교 버스, 대기업 셔틀버스 등으로 대상 차종을 확대하

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 차량에 비해 매연이 전혀 없고 탄화수소(HC)는 16%, 질소산화물(NOX)은 37%, 일산

화탄소(CO)는 41%에 이르는 등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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